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 관련이슈 :
 편완식의화랑가산책

 세상이 번잡하게 돌아갈수록 컬렉터들은 차분한 그림을 찾는다. 요
즘 한국 화랑가의 풍경이 그렇다. 몇 개월 새 두드러진 현상이라는
게 화랑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. 산만한 화려함보다 심플함을 주
는 그림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이다.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을 희구하
고 있다는 증표다. 최근 들어 치유를 화두로 한 그림들이 강세를 보
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. 재미작가 김희숙은 12세기 수
녀 힐데가르트 폰 빙엔(Hildegard von Bingen)의 ‘치유‘를 화폭
에 풀어내고 있는 작가다. 서울 전시(23일까지 담갤러리)를 위해
귀국한 그를 우연히 서울 인사동에서 마주쳤다.

 약초와 명상으로 영육을 아울러 치료했던 힐데가르트 폰 빙엔은 생

태신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. 김희숙은 미국 뉴멕시코
주 타오스산 자락에서 작업할 때 그와 시간을 거슬러 정신적 교류

를 했다. 그가 남긴 글을 읽고 산길인 데비자데로를 끝없이 걷고 또 걸었다. 눈길을 거닐 때마다 하
얀 눈 위에 다양한 색과 형상들이 그림처럼 새겨지는 체험을 했다.

힘든 산행길의 거친 호흡들은 천의 색채가 되어 작품 속으로 들어왔다. 눈의 백색은 때론 작가의 팔
레트가 됐다. 겨울 나무, 마른 풀, 야생 동물들의 발자취, 나는 새, 공기와 하늘 이 모든 것들은 영
적인 환상으로 다가왔다.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 수백 년 전에 보았던 비전처럼. 영감이 물밀듯 밀려
와서는 작품이 완성되자 곧 사라져버리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다.

이런 과정속에서 김희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의 정신적 아픔이 말끔히 사라졌다. 인디언들이 신
성시하는 타오스산에서 그는 약초 잎과 정신적 위안이 됐던 한국 전통문양의 형상을 화폭의 배경으

로 깔기도 했다. 그 위에 명상을 통해 얻어진 붓질도 가미했다.

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그림을 마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.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
도 없지는 않다. 미술관이나 전시장이 교회를 대신할 시대도 머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. 예
술의 궁극적 목적도 치유이기 때문이다.

◇김희숙의 ‘데비자데로’.


